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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 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한 것이다. 연구 상자는 S시에 소재
하는 2개 학교 간호학과 학생 23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 다.
SPSS/WIN 21.0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 편차, t-test, one way ANOVA, Pearson 상 분석, 다 회귀

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. 연구결과, 일반 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성별(t=2.117, p=.035), 연령(t=-2.572, 
p=.011), 학년별(F=4.716, p=.010), 학 입학 당시 학력(t=-2.695, p=.008), 성 (F=11.127, p＜.001)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.
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(r=.585, p＜.001), 문제해결능력(r=.407, p＜.001)과 유의한 양의 상 계에 있었으며, 취
업스트 스(r=-.424, p＜.001)와는 유의한 음의 상 계에 있었다. 다 회귀분석으로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

치는 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임을 확인하 고, 이들 변수의 진로성숙도에 한 설명력은 
42.8%이었다.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,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해 간호학 고유의 문직 에 한 이해도를 높여 

공에 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  발달 과업에 한 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 교육 로그램 개발  검증이 

필요하다.   

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in nursing students. A 
convenience sample of 230 nursing student was selected from S city, between 20 October and 10 November  2017.
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, t-test, one-way ANOVA,
Pearson's correlation,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/WIN 21.0 program. Factors that influenced 
career maturity included gender(t=2.117, p=.035), age(t=-2.572, p=.011), grade(F=4.716, p=.010), education at the time
of admission(t=-2.695, p=.008)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(F=11.127, p＜.001). Career maturity showed a
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-making self-efficacy(r=.585, p＜.001) and problem solving ability(r=.407, p
＜.001),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-seeking stress(r=-.424, p＜.001).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
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were career decision-making self-efficacy, problem solving ability and 
job-seeking stress.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42.8% of the variance in the career maturity. Based on these 
findings,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s to ensure an improvement in career decision-making 
self-efficacy,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-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career maturit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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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

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

기로 이때 이루어진 자신의 진로  취업에 한 결정이 

삶의 방향과 일생에 향을  수 있다[1]. 우리 사회는 
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, 자신의 주체
성이 결여되고 성이나 흥미와 무 한 학과 공을 

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[2]. 최근 간호학과
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본인의 가치와 성을 고려하지 

않고 안정 인 직업이나 취업률과 같은 외재 인 가치에 

유인되어 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 늘어나고 있다

[3]. 진로나 공, 직업선택이 인생에서 요한 결정이지
만 충분한 탐색과 비과정 없이 학에 진학 한 많은 

학생들은 결국 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[4]. 특히 
부분 입시 주의 교육체계에 익숙한 학생들이 ·고등
학교 과정과  다른 학업, 사회생활 응 외에도 졸업
반이 되면 별도의 취업 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

게 된다[5].
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을 하고, 그 일에 
응하기 해 기 되는 진로행동이나 태도를 발달시키

는 것은 학시  이루어져야 할 요한 과업이다. 간호
학생도 학시  어렵게 공에 응을 하여 졸업 후 

취업을 하고서도 직업에 응하지 못해 조기 퇴사, 잦은 
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. 특히 안정 인 직

업을 갖기 해 간호학 공 지원자의 수가 증가되는 양

상을 고려할 때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에 향을 주는 

변인을 확인하고 진로성숙 수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

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. 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

기 인 에서 진로성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

요해 보인다[6]. 즉 간호 학생들이 청년기에서 성인기

로의 성공 인 환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

자아실 을 이루며 직업 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

한 효과 인 교육이 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[7]. 
최근 학생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생

활스트 스와 취업스트 스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

여있으며,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 가장 높은 

것이 취업스트 스이다[8,9].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
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.2%로 체 실업
률 4.2%보다 2배 이상 높고[10], 청년실업과 같은 다양
한 부정  사회요인, 고용시장 침체의 분 기 속에서 취

업 경쟁률과 스트 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[11]. 이러
한 사회  흐름 속에서 일반 학생 상의 취업스트 스

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나 그동안 
취업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간호 학생의 스트 스에 

한 연구는 임상실습스트 스, 학업스트 스, 공만족도 
등이 주를 이루고,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와 련된 

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[12,13]. 다른 공에 비해 간호
학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, 최근 간호사에 
한 수요 증으로 국내 많은 학교에 재 간호학과가 

신설, 증원되었다. 이는 경쟁력을 갖추어 조  더 나은 

곳에 취업을 하기 한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를 높

이고 있어 이제 간호 학생에게도 취업스트 스는 외

일 수만은 없다[14,15].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 스는 

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정 인 련성을 나타내었으

며, 취업스트 스가 낮을수록 진로에 한 방향 설정과 

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[9,16,17,18]. 
이 외에도 진도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

로결정자기효능감이 요하다. 특정 역의 행동을 수행
할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회피의 행동을 보이지

만,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극 으로 행동하기 때

문에 진로와 련된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은 상당

히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[19,20]. 특히 진로결정과 
련된 부분에서 명하게 단하고 성공 으로 수행할 수 

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며[21], 
이는 진로성숙도에 정 인 향을 미쳐 선행연구에서 

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

련성을 나타내었다[7,22,23].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
한 믿음이 개인 욕구를 잘 악하여 바로 행동으로 이어

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[24], 진로결정의 요
성 때문에 직업행동과 련된 역의 연구에서 진로결정

자기효능감은 가장 많은 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

하다[25].
문제해결능력이 내·외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, 장애

물, 스트 스에 처하는 인지 , 행동 , 정서  과정이

며[26],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
능력은 상호작용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[27,28]. 그러
나 다양한 스트 스에 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취업스

트 스를 처해야 하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간에 어

떤 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검

토할 필요가 있다. 
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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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
결능력, 취업스트 스와 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들 

변인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

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이를 통해 간호 학

생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고, 진로 발달을 진할 수 
있는 상담과 지도 방안 마련을 한 재 교육의 기 를 

제공하고자 한다.      

1.2 연구의 목적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요

인을 확인하고 재 교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

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.
첫째, 상자의 일반  특성을 악한다.
둘째, 상자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

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와 진로성숙

도의 차이를 악한다.
셋째, 상자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

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 간의 상 계를 

악한다.
넷째, 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

취업스트 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

악한다.

2. 연구방법

2.1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
결능력, 취업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, 진로결정자기효
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

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

2.2 연구대상

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2개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
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하고자 

동의한 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하도

록 하 다.
표본의 크기는 G✻Power program(3.0.10)으로 산출

하 으며 다 회귀분석을 한 유의수  05, 효과크기 
.15, 검정력 .80을 기 으로 하 을 때 최소 상자 수를 
산출한 결과 127명으로 나타났다.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

고려하여 총 240명의 상자를 모집하여 최종 230명을 
표본추출하 다.

2.3 연구도구

2.3.1 진로결정자기효능감

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의 과

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

능력에 한 자신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해 

Taylor와 Betz[21]에 의해 개발된 Career Decision-Making 
Self-Efficacy Scale 단축형(CDMSES-SF)을 Lee[29]가 
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. 목표선택, 직업정보, 문제해
결, 미래계획의 4가지 하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
었다. Likert 5 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

련된 강한 자신감의 수 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. 
Lee[29]의 연구에서 Cronbach's ⍺는 .85이었으며, 본 
연구에서의 Cronbach's ⍺는 .90이었다.

2.3.2 문제해결능력

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

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 분석, 안 개발  실행을 
한 계획수립과 평가를 체계 으로 리 할 수 있는 능

력으로 보고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
Institute[30]이 학생/성인용으로 개발한 문제해결능력 
진단 척도를 사용하 다. 이 척도는 문제 명료화, 원인분
석, 안개발, 계획  실행, 수행평가의 총 5개 능력요
인과 9개 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. 능력요소별 하
요인은 문제명료화-문제인식, 원인분석-정보수집과 분석
능력, 안개발-확산  사고와 의사결정, 계획/실행-기획
력  실행과 모험 감수, 수행평가-평가와 피드백으로 각
각 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Likert 5  척도

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. 
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's ⍺는 .94이었으며, 본 연구
에서의 Cronbach's ⍺는 .92이었다.

2.3.3 취업스트레스

본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련

된 문제로 인해 학생활에서 신체 , 심리  평형상태

가 괴되고, 기, 긴장감 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
보았다. Shepherd 등 [31]의 코넬 학 ‘스트 스 측정

법’(Cornell Medical Index : CMI)을 토 로 Hwang[32]
이 개발한 ‘취업스트 스 설문지’를 참고하여 Kang[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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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. 성격의 스트 스, 가
족환경의 스트 스, 학업의 스트 스, 학교환경의 스트
스, 취업불안의 스트 스 5가지 하 요인의 총 22문항
으로 구성되어 있다. Likert 5 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

취업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Kang[33]의 
연구에서 하 역별 Cronbach's α는 .78∼.87이었으며, 
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⍺는 .93이었다.

2.3.4 진로성숙도

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발달단계에 있는 연속선상

의 한 도달 수 으로 개인이 수행해야 할 직업  발달 

과업에 한 비도로 동일한 연령층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
나타나는 상 인 직업 비도로 보았다. 이를 측정하기 
해 Crites [34]가 개발한 CMI(Career Maturity Inventory)
의 태도척도가운데 상담용 척도(COUNSELINGFROM 
B-I)를 Lee와 Han[35]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한 
진로성숙검사지를 토 로 Kang[33]이 수정 보완한 척도
를 사용하 다. 5가지 하 요인인 진로확정도, 진로독립
도, 진로타 도, 직업선택태도, 진로 여도의 총 30문항
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역산문항은 역산하 다. Likert 5
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은 것

을 의미하며 Kim과 Kim[36]의 연구에서 Cronbach's α
는 .94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⍺는 .82이었
다.

2.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

본 연구 상자는 S시에 소재한 2개 학교의 공교
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간호학과 2학년 이상 학생들로 
상 지역 2개 간호학과의 연구 조를 얻어 연구자가 해
당 학교에 방문하 다. 설문지 배포 이  연구 상자의 

윤리 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배경과 목   자기기

입 방식에 하여 설명하 다. 연구 상자의 자의에 의
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도 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

우 철회가 가능하고 비  보장  연구 외 다른 목 으

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 다. 자발 으로 참여하기로 

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지 제공 후 응답에 소요된 시간

은 10-15분 정도 다. 본 자료의 수집 기간은 연구윤리
심의 원회 IRB 승인(1041078-201708-HR-164-01)후 
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. 배부
된 240부의 설문지 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
23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.

2.5 자료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1.0 version을 사용하
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.

1) 일반 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.
2) 일반 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
결능력, 취업스트 스,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t-test, 
one-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
test로 분석하 다.

3) 상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
업스트 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상  계는 

Pearson 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.
4)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해 
다 회귀분석(Multiple Regression)을 이용하여 
분석하 다.

3. 연구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본 연구의 상자는 총 230명으로 남자가 43명
(18.7%), 여자가 187명(81.3%)이고 연령 는 20 가 

215명(93.5%), 30 가 15명(6.5%)이었다. 학년별로 2학
년 83명(36.1%), 3학년 90명(39.1%), 4학년이 57명
(24.8%)이었고 꾸 히 종교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상

자들은 23명(10.0%)으로 보통 45명(19.6%)과 거의 활동
을 하지 않는 경우 162명(70.4%)보다 은 것으로 나타
났다. 학에 입학 당시 학력은 고졸이 182명(79.1%), 
문 학 재학 이상 학력의 상자들은 48명(20.9%)이
었고 성 은 ‘상’ 39명(17.0%), ‘ ’ 147명(63.9%), ‘하’ 
44명(19.1%)라고 인식하 다. 주  경제 상태는 ‘상’ 
49명(21.3%), ‘ ’ 131명(57.0%), ‘하’ 50명(21.7%)으로 
인식하 고, 자신의 건강상태를 ‘건강한 편’으로 인식하
는 상자들은 125명(54.3%), ‘보통’ 88명(38.3%), ‘허
약한 편’으로 인식하는 상자들은 17명(7.4%)으로 나
타났다[Table 1]. 

3.2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 해결

능력, 취업스트레스, 진로성숙도

본 연구 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이 

89.25±11.38 (도구범 : 25∼125), 평균평 이 3.57± 
0.46 (척도범 : 1∼5)이었다.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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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 Categories n(%)

Career Decision-making
Self-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-seeking Stress Career Maturity

Mean±SD t or F
(Sheffe) p Mean±SD t or F

(Sheffe) p Mean±SD t or F
(Sheffe) p Mean±SD t or F

(Sheffe) p

Gender
Male 43(18.7) 3.63±0.49

.958 .339
3.70±3.78

2.676 .008* 2.05±0.71
-2.881 .004* 3.52±0.39

2.117 .035*

Female 187(81.3) 3.55±0.45 3.52±0.39 2.43±0.68 3.42±0.37

Age(Years)
20s 215(93.5) 3.55±0.46

-2.330 .021* 3.54±0.39
-1.557 .228

2.38±0.71
.825 .410

3.43±0.38
-2.572 .011*

30s 15(6.5) 3.83±0.29 3.70±0.43 2.22±0.50 3.69±0.17

Grade
Grade 2a 83(36.1) 3.49±0.43

3.439
(a<b) .034*

3.57±0.38
1.947 .145

2.36±0.66
24.55
(a,b<c) .000*

3.38±0.33
4.716
(a<b) .010*Grade 3b 90(39.1) 3.66±0.48 3.59±0.43 2.08±0.66 3.50±0.43

Grade 4c 57(24.8) 3.54±0.42 3.47±0.36 2.83±0.55 3.39±0.35

Religion Steady activitya 23(10.0) 3.82±0.44
5.498
(a>b,c) .005*

3.67±0.59
3.992
(a>c) .019*

2.46±0.69
.353 .703

3.51±0.41
1.488 .228Averageb 45(19.6) 3.64±0.48 3.65±0.34 2.41±0.64 3.51±0.37

Almost no activityc 162(70.4) 3.51±0.44 3.51±0.34 2.34±0.70 3.41±0.38

Education at the 
time of admission

High school 182(79.1) 3.56±0.48
-1.799 .073

3.56±0.38
.191 .848

2.37±0.70
.131 .896

3.41±0.40
-2.695 .008*

Over the college 48(20.9) 3.69±0.41 3.56±0.43 2.37±0.69 3.58±0.34

Perceived 
academic 
achievement

Higha 39(17.0) 3.79±0.33
7.963
(a>b,c) .000*

3.74±0.38
7.358
(a>b,c) .001*

2.14±0.69
3.737
(a<c) .025*

3.67±0.31
11.127
(a>b,c) .000*Averageb 147(63.9) 3.55±0.48 3.55±0.38 2.38±0.68 3.44±0.38

Lowc 44(19.1) 3.41±0.40 3.42±0.39 2.55±0.73 3.28±0.33

Perceived 
economic status

High 49(21.3) 3.52±0.56
.384 .682

3.63±0.42
1.266 .284

2.23±0.64
1.484 .229

3.51±0.41
.898 .409Average 131(57.0) 3.57±0.44 3.55±0.38 2.41±0.68 3.44±0.40

Low 50(21.7) 3.57±0.46 3.50±0.40 2.46±0.79 3.41±0.34

Perceived 
health state

Higha 125(54.3) 3.60±0.48
.923 .399

3.67±0.44
3.559 .030

2.23±0.66
12.915
(a,b<c) .000*

3.50±0.37
2.181 .115Averageb 88(38.3) 3.52±0.44 3.47±0.34 2.46±0.68 3.38±0.37

Lowc 17(7.4) 3.57±0.46 3.69±0.39 3.05±0.63 3.40±0.38

Table 1. Career Decision-making Self-efficacy, Problem Solving Ability, Job-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
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230)

균이 160.20±17.61 (도구범 : 45∼225), 평균평 이 

3.56±0.39 (척도범 : 1∼5)이었다. 취업스트 스 정도

는 평균이 52.14 ±15.32 (척도범 : 22∼110), 평균평
 2.37±0.70 (척도범 : 1∼5)이었으며, 진로성숙도 
정도의 평균은 103.50±11.36 (도구범 : 30∼150), 평
균평 은 3.45±0.38 (척도범 : 1∼5)이었다[Table 2].
           
Table 2. The level of Career Decision-making 

Self-efficacy, Problem Solving Ability, 
Job-seeking Stress  and  Career Maturity 

(N=230)

Variables (Items)
Total score Mean point score

M±SD Possible
range M±SD Possible

range

Career Decision-making 
Self-efficacy (25) 89.25±11.38 25∼125 3.57±0.46 1∼5

Problem Solving Ability (45) 160.20±17.61 45∼225 3.56±0.39 1∼5

Job-seeking Stress (22) 52.14±15.32 22∼110 2.37±0.70 1∼5

Career Maturity (30) 103.50±11.36 30∼150 3.45±0.38 1∼5

3.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

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레스, 진로성숙도

본 연구 상자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

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, 진로성숙도의 정
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[Table 1].
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연령이 30 가 20 인 상자

들보다 높았으며(t=-2.330, p=.021), 학년별로 3학년이 2
학년에 비해 높았다(F=3.439, p=.034). 종교 활동을 꾸
히 하는 상자들이 보통이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

상자들보다 높고(F=5.498, p=.005), 성 도 ‘상’인 
상자들이 ‘ ’과 ‘하’인 상자들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
감이 높았다(F=7.963, p＜.001). 문제해결능력은 남학생
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(t=2.676, p=.008), 종교 활동을 
꾸 히 하는 상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상자들보다 

높고(F=3.992, p=.019), 성 이 ‘상’인 상자들이 ‘ ’
과 ‘하’인 상자들보다 높았다(F=7.358, p=.001). 취업
스트 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(t=-2.881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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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=.004), 학년별로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높았
다(F=24.55, p＜.001). 성 이 ‘하’인 상자들이 ‘상’인 
상자들보다 취업스트 스는 더 높았으며(F=3.737, 

p=.025), 자신의 건강상태를 ‘허약한 편’으로 인식한 
상자들의 취업스트 스도 ‘건강한 편’과 ‘보통’으로 인
식한 상자들보다 높았다(F=12.915, p＜.001). 진로성
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(t=2.117, p=.035), 
연령이 30 가 20 인 상자들보다 높았고(t=-2.572, 
p=.011), 학년별로 2학년보다 3학년이 높았다(F=4.716, 
p=.010). 학 입학 당시 학력이 고졸인 상자들보다 

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자의 진로성숙도가 

더 높았으며(t=-2.695, p=.008), 성 이 ‘상’인 상자들
이 ‘ ’과 ‘하’인 상자들보다 높았다(F=11.127, p
＜.001).

3.4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

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

연구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

았다[Table 3]. 
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다른 변수간의 계는 진

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(r=.585, p＜.001), 문제해
결능력이 좋을수록(r=.407, p＜.001) 진로성숙도 정도가 
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. 그
리고 취업스트 스는 낮을수록(r=-.424, p＜.001) 진로
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음의 상 계를 보 다.

Table 3. Correlation Cofficients of Career Decision- 
making Self-efficacy, Problem Solving Ability, 
Job-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

(N=230)

Career 
Decision-making 

Self-efficacy

Problem 
Solving 
Ability

Job-seeking 
Stress

Career 
Maturity

Career 
Decision-making 

Self-efficacy
1

Problem 
Solving Ability

.527**

(＜.001) 1

Job-seeking 
Stress

-.270**

(＜.001) -.099 1

Career Maturity .585**

(＜.001)
.407**

(＜.001)
-.424**

(＜.001) 1

3.5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

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

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과 취업스트 스를 

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[Table 
4]와 같았다.  
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, 선형

성, 등분산성 검정을 해 잔차의 산포도와 정규 확률 그
래 를 확인한 결과, 잔차는 45도 직선에 근 하고, 잔
차의 부분 산 도는 모두 0을 심으로 고른 분포를 보
다. 공차(Tolerance)는 .675-.925이었고 분산팽창지수

(Variance Inflation Factor, VIF) 1.081-1.470으로 다
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

충족되었다. 진로성숙도를 측하는 모형에 한 유의성 
검정 결과, 입력방법(enter method)으로 F 통계값은 
58.14, 유의확률은＜.001로 유의하며 진로성숙도 총 변
량의 42.8%를 설명하 다. 
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개별 독립

변수의 통계 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, 진로결정자기효능
감(β=.424, p＜.001), 문제해결능력(β=.154, p=.009), 취
업스트 스(β=-.294, p＜.001)세 변수 모두 유의한 변수
로 나타났다[Table 4].

Table 4.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  (N=230)

Variables B S.E. β t p

Constant 9.597 .000

Career 
Decision-making 

Self-efficacy
.423 .061 .424 6.971 .000

Problem 
Solving Ability .099 .038 .154 2.616 .009

Job-seeking Stress -.218 .039 -.294 -5.666 .000

            Adj.R2=.428,  F=58.14, p＜.001

4. 논의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
결능력, 취업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, 진로결정자기효
능감, 문제해결능력과 취업스트 스가 진로성숙도에 미

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 다.
본 연구의 상자는 4년제 간호학과 2∼4학년에 재학 
인 간호 학생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3.57±0.46
(범  1-5 )으로 치 생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
생들을 상으로 한 Kim[37]의 연구(3.22 )보다 높은 
수 이었으며, 서울, 경기 지역의 4년제 학교 4학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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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만 상으로 한 Bang과 Yoo[38]의 연구(3.72 )
보다 낮은 수 을 보여주었다. 이는 1학년이 포함된 치
생과 학생들과 1학년을 제외 한 본 연구의 진로결정자
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. 서울, 경기 지역의 
4학년 학생들만 상으로 한 연구와의 차이도 같은 맥락
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추가 인 연구가 지속되

어 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. 한 본 

연구에서 일반  특성에 따라 20 보다 30  상자의 

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 학년별, 연령별 
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발달 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

유의한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

났다[7,24]. 향후 진로상담  진로교육 시 연령에 따른 
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. 한 종교 활동 

여부에 따라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간호 학생들

은 꾸 히 종교 활동을 하는 간호 학생들의 진로결정자

기효능감과 큰 차이를 보 다. 이는 종교를 진로결정자
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 안녕감이 

삶의 의미와 목 을 발견하는 삶의 태도에 향을 주는 

복합 인 결과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

타났다[39,40]. 
본 연구에서 2∼4학년 간호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

은 3.56±0.39 (범  1-5 )으로 간호 학생 2학년을 
상으로 한 Kim[41]의 연구(3.49 )보다 문제해결능력은 
높은 수 이었으며, 근무경력 2년에서 10년 이하의 간호
사를 상으로 한 Lee와 Jang[42]의 연구(3.28 )보다도 
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. 본 연구에서 일반  특성에 따

라 문제해결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

2년제, 3년제, 4년제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
과와 유사하게 성별의 차이를 보 다[43]. 이러한 차이
는 간호 학생 2학년을 상으로 한 Kim[41]의 연구와 
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와 Jang[42]의 연구보다 본 연
구의 남학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. 성별
의 차이와 문제해결능력과의 련성은 반복 인 연구를 

통해 검증이 요구되어진다. 종교 활동 여부에 따라 꾸
히 종교 활동을 하는 간호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도 진

로결정자기효능감과 동일하게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

는 간호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여 성별과 종교 활동의 

여부가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도 알 수 

있었다. 특히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하  요인  ‘실행과 
모험 감수’의 역에서 종교 활동을 꾸 히 하는 간호

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거의 하지 않는 간호 학생들

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간의 인 부분이 인생의 당

면한 문제 해결에 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

다. 그러나 추후 문제해결능력과 련하여 성별과 종교 
활동에 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
본 연구에서 2∼4학년 간호 학생들의 취업스트 스

는 2.37±0.70 (범  1-5 )으로 1∼4학년까지 무용
공 학생들을 상으로 한 Kang[33]의 연구(2.77 )와 
Kim과 Kim[36]의 연구(2.76 )보다 취업스트 스는 낮

은 수 을 보 다. 학마다 간호학과 신설, 증원으로 매
년 약 1만 5천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간호
학생들의 취업스트 스는 과거와 달리 증가 추세에 있

다. 그러나 졸업이후 부분 간호사로 직업이 정해진 간
호 학생들의 취업스트 스 정도는 무용 공 학생들보

다는 낮았으며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타 
공 학생들과의 취업스트 스 비교 시 재확인이 필요할 

것으로 사료된다. 본 연구에서 일반  특성에 따른 취업

스트 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받는 것으로 나타

나, Kang[33]과 Choe 등[13]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
보 다. 특히 Choe 등[13]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 스

와 외모와의 련성을 보고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

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스트 스를 더 받는다는 결과를 

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. 학년별 취업스트 스 척

도의 하  요인  ‘학업스트 스’와 ‘취업불안스트
스’는 Kim과 Kim [36]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4학년
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고시와 취업을 앞 둔 간호 학

생 4학년은 자연스럽게 취업 비, 선택, 결정에 여러 가
지 스트 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리고 자신
의 건강상태를 허약하게 인식한 상자들이 건강하게 인

식하는 상자들보다 취업스트 스의 하 요인  ‘성격
스트 스’, ‘가족환경스트 스’, ‘학업스트 스’, ‘취업불
안스트 스’가 더 높게 나타나 건강 인식 정도와 취업스
트 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나 선행연구
의 결과를 공이 다른 간호 학생들에게 용하기 해

서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, 학교와 
학과에서도 학년별, 성별, 건강과 련한 취업스트 스 

감소와 극복을 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

각된다.
본 연구에서 2∼4학년 간호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

3.45±0.38 (범  1-5 )으로 1∼4학년까지 무용 공

학생을 상으로 한 Kang[33]의 연구(3.39 )와 Kim과 
Kim[36]의 연구(3.13 )보다 진로성숙도는 높은 수 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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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다. 간호 학생들은 향후 간호사로 직업이 뚜렷하게 

정해진 부분이 동일한 연령층 학생들과의 상  비교에

서 진로성숙도에 정 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

다. 본 연구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남학

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, Kim과 Kim[36]
의 연구와 유사하게 2학년보다 3학년의 진로성숙도가 
더 높게 나타났다. 연령이 20 보다 30 에서 진로성숙

도가 더 높게 나타나 30  상자  학 입학 당시 학

력이 문 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자가 많아

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수 을 

보이고 있었다. 다른 공에 비해 간호학의 경우 안정
인 직업이나 취업률이 높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 흐

름 속에서 타 학 졸업자가 간호 학으로 재입학 하는 

‘유턴 입학’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[44]. 특히 진로성숙
도 척도의 하  요인  직업에 한 마음의 비 정도

를 측정하는 ‘진로확정도’와 진로에서 욕구와 실을 잘 
타 할 수 있는 ‘진로타 도’ 수 이 신입생보다 ‘유턴 
입학생’에서 더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. 이미 타 학, 
타 과에서 충분히 진로에 한 고민 후 결정을 통해 간

호학과에 재입학이 이루어진지라 진로성숙도가 동일 학

년이라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‘유턴 입학생’
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간호 학 졸업 후 취

업 장에 막상 응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수가 많아지

고 있어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한 학교의 노력이 요구

되어진다[6,44]. 이 때 개인 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되고 

차별화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  
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 특성  개인별 성 의 

인식 정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
트 스  진로성숙도의 결과 모두에서 차이를 보 다. 
성 이 ‘상’인 상자가 ‘하’인 상자보다 진로결정자
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,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
며, 간호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도 동

일하게 성 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[5,45]. 한 

취업스트 스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성

이 ‘하’인 상자가 ‘상’인 상자보다 취업스트 스를 

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[11,13]. 경쟁력을 갖추어 
조 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하기 한 노력과 성 이 취

업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이 고려되어져야 한다. 따
라서 취업스트 스를 이기 한 다양한 재 교육 로

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과정에서 성 과의 련성을 

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. 

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, 문
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간의 상 계에서는 선행연

구[7,24,27]와 유사하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
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양의 상

계를 나타내었다. 반면 취업스트 스가 낮을수록 진로

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음의 상 계를 보인다고 보고

한 선행연구와[1,33,36]의 결과도 동일하여 본 연구결과
를 뒷받침해주고 있다. 이를 고려할 때, 간호 학생의 진

로성숙도를 높이기 해서는 먼  간호학과 입학 후 국

가고시와 취업  진학으로 연결되는 진로 과정에서 다

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개인의 

능력에 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. 즉 문제  
기상황에서 건강한 처가 요하다고 본다. 한 비

교  취업률이 높은 간호 학생이라도 원하는 병원 취업

이  어려워지고, 병원 취업이 결정된 후에도 국가고
시 합격의 부담감 등의 긴장감과 불안을 스스로 조 할 

수 있는 재 교육 로그램개발이 요구되어진다.  
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

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가 42.8%설명하는 것으로 
나타났으며, 이 세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
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. 이  진로결정자기효능감
이 진로성숙도에 가장 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. 
이는 간호 학생들에게 문제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

는 문제해결능력과 졸업 후 취업과 련된 취업스트 스

보다 진로 결정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개인

의 자신감이 결국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는 

것을 시사한다. 추후 간호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

감, 문제해결능력 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

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포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

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. 이를 통해 간호 학생의 진

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 
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. 간호 학생의 진

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·외  요인을 통합

으로 고려해 향요인을 조사하 다는 것이다. 향후 
간호 학생은 개인 으로 직업  자아실 과 사회 으

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성숙

하게 수행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큰 토 가 될 수 있을 

것이다.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학과 2곳의 
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 하 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

계가 있으며, 신 한 단이 요구되어진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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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향요인을 

악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
다음과 같다. 
첫째, 진로성숙도는 성별, 연령, 학년별, 학입학 당

시 학력, 성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. 
둘째,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로결정

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은 양의 상 계가 있었으

나 취업스트 스와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이들 세 

변수의 진로성숙도에 한 설명력은 42.8%이었다. 
따라서 본 연구결과,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

을 해 개인 으로 다양한 성별, 연령, 학년별, 학력, 성
 등 외재 인 요인 강화의 필요성뿐 아니라 진로결정

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트 스와 같은 내재

인 요인 조  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. 이를 
해 간호학 고유의 간호 문직에 한 이해를 높여 공

에 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,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서 
간호 학생의 직업  발달 과업에 한 비도를 향상시

킬 수 있는 재 교육을 할 필요함을 시사한다. 
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. 향후 간

호 학생의 진료결정자기효능감, 문제해결능력, 취업스
트 스에 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  발달 과업에 

한 비도를 향상시키는 재 후 진로성숙도의 횡단  

반복 연구가 필요하다. 이와 함께 간호학 공 과정동안 
학년별로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한 종  

연구  상자의 폭을 넓힌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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